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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가을 일본 통산성(MITI)에 의해 IMS(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의 국제 공

동 개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IMS에 대한 개념은 잘 알려진 대로 R & D, 생산, 판매까지

의 모두를 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의 주컴퓨터에 연결하여 통합운영되는 체제이

다. 새로운 R & D 결과에 의해 NC(Numeric Control)가 가능한 공작 기계를 가동시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POS(Point or Sale)의 판매 상황을 SIS의 주컴퓨터가 시시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생산을 수행하므로, 제조업의 무인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IMS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 중에서 'system'이란 용어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범위의 구성 

활동—생산 주문에서부터 설계,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는 기술 및 인력의 종합화

(integration)란 개념을 띠고 있다. IMS 개발 연구의 난점은 바로 이 개별 시스템 구축의 

기술적 어려움보다는 종합화에 있다. 실제로 인텔리전트 생산 기술이 여러 기업을 통해 연

구되어 생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시 각각의 독립된 기술을 종합화하는 데 가장 큰 에로를 

겪었다. 이 이유는 기업간 시스템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기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끼리 상용성이 없어 종합화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황 하에서 이 프로젝트의 연구 방향인 생산 시스템, 생산 관련 정보 및 교환 시스

템, 신물질용 응용 기술, 생산 제어 설비와 인적 요소 등의 개발과 이들 시스템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 이에 의해 표준화된 제품의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최종 목

표는 세계의 모든 기업에게 이와 같은 인텔리전트 생산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인텔리전트 

생산의 원칙을 조직화(systemize)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미국·일본의 마찰  

IMS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제안된 이후 무서운 속도로 진전되엇다. 즉시 동경에 IMS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었고, 수십 개의 일본 기업이 이에 참여하였다. 6개월 내에 MITI

의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 기업과 대학이 IMS 관련 연구에 대한 수십 개의 연구 계획서

를 제출해 왔고, MITI는 미시건 지역에 SME(Society of Manufacturing Engineers)를 프로젝

트의 미국 내 사무국으로 설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급속한 경과를 보고 미국 정부측은 이에 반발하였는데, 미국의 생각은 IMS 

프로젝트가 국제 프로젝트의 관행인 정부 간 협상없이 진행되었고, 여러 절차가 일본이 큰 

수고없이 자연스럽게 광범위한 미국 기술에 접할 수 있도록 불공정하게 꾸며져 있다는 것이

다. 결국 미국은 1990년 초에 미일 과학 기술 협정 관계자에게 공식적 불만을 표출했다. 이 

결과 미국의 학계, 산업계에서 MITI에 독립적으로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SME 사무관리 임명

이 철회되었고, DOC(Department of Commerce)가 독자적으로 협정에 대한 주도 agency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81년에도 일본은 첨단 기술 官民公同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의 참가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기술 정책에 대해 미국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이때 일의 기술 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國家安全機密法과 輸出管理法을 적용하여 점차 외국 기

업을 간섭하기 시작했던 일도 있다. 일본은 1960년대에는 미국의 유리한 기술 이전 시장으

로, 1970년대는 공정기술 하청 시장으로, 1980년대에는 신상품 개발의 하청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미·일 분업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첨단 산업 분야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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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격차가 급속히 좁혀짐에 따라 미·일 간에 기술의 상호 의존성이 심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기술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IM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빚은 양국 간의 마찰은 이외에도 일종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

한 것일 수도 있다. 양국의 기술 정책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완벽한 계획을 수립

한 후에 일을 시작하는 미국의 정책에 비해, 일본의 정책은 대강의 윤곽이 잡히면 바로 프

로젝트를 시작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행동은 일종의 무례한 일로 생각될

지도 모르며 미국의 자존심을 자극한 결과가 된 것이다.  

미국의 뒤늦은 반격으로 1990년 5월 미·일·EC간 회담이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려 미국이 

프로젝트에 대해 제창한 「활동 중지」가 비준되었고, 따라서 각국 정부 대표자의 재화합에 

앞서 공공 혹은 민간 부문에서의 협회가 시작되었다. 이 협의 과정 중 미국은 기술 정책에 

대한 통일된 협의 기구로써 IMS 특별 산업 지도회(AD Hoc Industry Steering Group)를 구성

하였고, 이를 통해 통일된 논거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때늦은 출발을 시작하였

다.  

11월에는 동경에서 3자 회담이 열려2년 간 full scale에 앞서 feasibility study를 수행하

기고 하였고, 이에 대한 참조 문안을 작성하였다. 이 문안의 내용 중에서, 연구는 국가 간

에 결성된 조합에 의해서 추진되고, 연구 분야는 전반적 혁신 과정과, 비경쟁적인 분야에 

한해 제한한다는 등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일본의 일장과 IMS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IMS 프로젝트는 발상부터 실행 절차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에 있어 일본의 산업 정책과 부

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산업 정책은 연구 조합 결성 에서처럼 오랫동안 R & D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조해 왔고, 이로써 국가의 기술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적 메커니즘을 삼

아 왔다. 협력적 R & D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1961년에 제정된 특별 법안을 통해 꽃피었

는데,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해 경쟁 기업들의 회합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국내외의 대기업

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기술을 중소 기업에 확산시켜 중소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었는

데, 연구 협력 program은 보다 야심 있는 기술적, 정체적인 목적으로 발전시켜 갔다. 잘 알

려진 1970년대의 VLSI program이나, 1980년대의 생물 공학 조합 program이나 현재의 초전도

체 program은 모두 일본의 시장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경쟁 우위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한번도 수정된 적이 없는 일본의 시각이 있는데, 즉, 첫째, 분산된 연

구 경쟁은 낭비적이다. 둘째, 산업 전체에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은 결국 모든 기업에 이익

을 준다. 셋째, 일본은 외국에서 배워야할 기술이 많다. 넷째,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IMS 프로젝트 참여자

들은 학계, 산업계, 정부를 막론하고 같은 목적을 지니려고 노력할 것이 틀림없다. 서구를 

기술의 원천으로 생각하여 왔고, 아직도 서구가 앞서 있는 분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므

로 일본 참여자들은 자연히 서구의 전문 기술인과의 접촉에 힘쓸 것이다. 또한 이로써 획득

된 기술들은 독점하려 하지 않고 전체 기업에 확산시켜 갈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실정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기술 독점의 폐해

를 막기 위해 反트러스트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이테크 분야에

서조차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국제 수지 적자가 만성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점 금지 청책의 완화와 연구 개발·설비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혁을 통해 경

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타국에 대한 지적 소유권의 보호를 주장하였다. 이

런 미국 내의 분위기로서는 향후 IMS 프로젝트로 얻어질 기술들이 전체 기업에 확산되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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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  

IMS 프로젝트의 design은 일본의 국내 및 국제적인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의 산물이

다. 우선 국내적인 압력에 의해 과학 기술 정책을 두 가지의 현안에 맞게 재조정해야 했는

데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혁신(innovation)이 그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외국 기술로부터 보호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진정

한 의미의 국제화를 요구 받고 있다. 일본의 과학 기술은 지나칠 정도로 외국 기술에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模倣指向의 오명이 있으며, 더구나 최근 전보다 훨신 큰 댓가를 치루어야

만 기술 이전이 가능해지므로 해서 외국 기술에의 의존은 기술 개발상의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더 이상 

서구에서 받아들일 것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일본의 과학 기술 정책 

방향이 수정되고 있으며 바로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다른 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매개로

서 IMS 프로젝트가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종래의 서구 기술에 무임 승차해 온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전기로 삼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이보다 앞서 시작한 Human Frontiers Science Program은 연구 분야가 일본의 취

약 부문인 생명 과학에 치중하였던 관계로 일본이 세계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니

고 서구의 기술을 자유롭게 공여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했다는 오명을 받았었다. 이 오명

을 IMS 프로젝트가 씻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IMS는 비교적 참여 국가 전체에 고

무적인 기술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일본의 위치가 이미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부문이기 때

문이다.  

IMS는 미래 일본의 생산 방식의 전형을 예고해 준다 하겠다. 현재 많은 일본의 노동력이 생

산 현장 기피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은 자동화 지향으로 나갈 것이

다. 무엇보다 일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생산 공정의 표준화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표

준화가 이루어지면 세계의 제조업은 일본의 제조업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기술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IMS 프로젝트가 일본의 미래를 밝혀 준다고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큰 도전을 주

고 있다. 첫째, 세계 기술력 및 경제력 판도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며, 둘째, 이 변

화에 맞는 기술 정책으로의 변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MS 프로젝트는 몇 가지 서로 상

응할 수 없는 개념의 조화를 강요하는데, 즉 국가 간 생산 경쟁과 국제 표준화 및 다국가 

고무적 공동 연구라는 이율 배반적인 요소들이다.  

미국은 일본이 제안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에 통일성없는 반응을 보이며 시작하였기 때

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내의 의견은 계층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국제론자들은 미국의 국제 경제에 참여를 강조하여 현재 세계의 기

술력 판도가 다중심적(polycentric)으로 변화해 가므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국가에 이

익을 준다고 역설한다. 기술 공동체들도 IMS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류인데 이들의 목적

은 기금에 있다. 국내 문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강조한

다. 이들의 시각으로는 결국 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의 

기술을 공여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방송이 1990년 발표한 Emerging 

Technologies에서는 인공 지능과 CIM은 현재 미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으나 향후 10년 내에 

등등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때는 IMS 프로젝트의 구체적 구도가 그려지지 않았을 당

페이지 3 / 4과학기술정책동향 S&T Policy Trend (Vol.Ⅱ/No.24 (제24호)) 003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2-M09-003.HTM



시이므로 IMS 프로젝트의 진전을 고려하여 다시 예측한다면 이 부분을 일본의 우위로 수정

해야 할지도 모른다. 마지막 입장은 IMS가 국제 간 공동 연구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는 정책 결정 계층으로 이들이 아마도 미국 내에서 가장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부류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IMS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거대 프로

젝트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당초 기대대로 성공적으로 끝나 세계적인 표

준화가 실현된다면 기술 공유에서 제외된 미국은 시장 파국의 국면을 맞게 될 것이 명확하

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IMS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기술이 앞선 부분에 대한 습득을 가장 기대하

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으므로 미국은 자존심을 걸고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벌여 일본측이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 공여를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1992년 상반기 중에 feasibility study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의 여론은 미국의 입

장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국 내의 기술 보호에만 급급하지 말고, 종래의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일본 연구 조합에 적극 가입하며 IMS promotion center에도 참여하여 일본의 기술을 

공여받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세계 기술 각축 장에서 국제 간의 

지도력과 협동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제시할 IMS 프로젝트를 어떤 태도로 수행해 나갈 것인

가에 따라 2000년대의 제조업의 패권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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